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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테오, 그룹 M 과 아태지역 커머스 미디어 혁신 위한 파트너십 체결 
 

- 제품 판매 데이터를 근접성 기반 인사이트와 연계한 아태지역 최초의 파트너십 

- 인스토어 및 리테일 미디어 통합으로 옴니채널 커머스 구현 

 

커머스 미디어 그룹 ‘크리테오’가 WPP계열 미디어 전문 대행사 ‘그룹엠’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첫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아태지역 내 그룹엠 고객들의 옴니채널 커머스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함께 한다.  

 

크리테오와 그룹엠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상품 판매 데이터를 독자적인 솔루션 및 인사이트와 연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브랜드와 고객 간의 새로운 연관성을 발견하고 소비자 구매 여정에 따른 최적화된 광고를 노출, 전환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크리테오는 그룹엠에 개인 정보 보안이 강화된 커머스 오디언스 데이터와 근접성 기반의 

인사이트를 제공해 미디어 플래닝, 예산 분배 활성화를 돕는다. 

 

더불어 크리테오는 그룹엠 고객에게 크리테오의 종합적인 옴니채널 수익화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솔루션을 통해 리테일사들은 이커머스와 오프라인 매장을 아울러 전체 미디어 인벤토리를 관리할 수 있으며, 

브랜드와 에이전시들은 주요 리테일사들의 옴니채널 미디어를 보다 수월하게 발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크리테오는 그룹엠 측에 POS 디스플레이 등 매장 내 활성화 옵션부터 인박스 샘플링 등 매장 외 활성화 옵션, 

이메일 및 SNS와 같은 온라인 활성화까지 전반적인 미디어 에셋 활성화를 지원한다. 

 

크리테오 아태지역 매니징 디렉터 타란짓 싱(Taranjeet Singh)은 "그룹엠과 함께 아태지역에서 옴니채널 마케팅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번 파트너십은 업계 리더십의 결합을 의미하며, 옴니채널 캠페인 전반의 

통합을 촉진하고 브랜드와 광고주의 성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룹M 아태지역 최고투자책임자인 아니타 먼로(Anita Munro)는 “크리테오와의 협업을 통해 실현될 커머스 혁신은 

아태지역 광고주는 물론 업계 전반에 큰 발전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크리테오와 그룹 M이 가진 미디어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제품, 미디어, 클라이언트, 소비자간 결속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아태지역에서 커머스 

서비스를 강화해 광고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크리테오와 그룹엠은 디지털 시장 내 커머스 미디어의 가파른 성장세에 따라 미디어 구매 역량 고도화 및 

구매 결정 예측을 위한 인사이트 도출 전반에 걸쳐 전략을 수립하며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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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테오 소개 

크리테오(NASDAQ: CRTO)는 마케터와 미디어 소유자가 더 나은 커머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커머스 미디어 기업이다. 업계를 선도하는 크리테오의 커머스 미디어 플랫폼은 상품 발견부터 구매에 이르기까지 

보다 풍부한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2,000 여 마케터와 수천명에 이르는 미디어 소유자를 연결한다. 

크리테오는 신뢰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광고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제품 발견, 혁신, 선택 및 구매를 장려하는 오픈 

인터넷을 지원한다. 자세한 정보는 크리테오코리아 홈페이지(www.criteo.com/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criteo.com/kr

